One Story A Day

for Early Readers

(Book 3 for March)

1. First Flower in Spring
봄에 처음 핀 꽃
Outside our kitchen window, there is a tree. No one in our family knew what kind of tree it was when we first moved in.

우리 부엌 창문 밖에는 나무가 한 그루 있다. 처음 이사 왔을 때는 가족 중에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Early that spring, the tree started to grow little buds and yellow petals. But there was still snow on the ground!

그 봄 초에, 나무는 작은 봉오리들과 노란색 잎들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땅에는 아직도 눈이 남아 있었다!
At first, I thought the yellow buds were the leaves of the tree. My sister agreed and guessed, "It must be the cold weather that made the tree leaves yellow, instead of green."

처음에 나는 노란 봉우리들이 그 나무의 잎사귀들인 줄 알았다. 우리 언니도 그럴 거라면서 이렇게 짐작했다. “아마도 날씨가 추워서 초록색이 아니라 녹색 잎사귀가 돋아난 걸 거야.”
But a few weeks later, green leaves began to appear on the tree branches along with the yellow petals! We then realized that the yellow "leaves" that appeared first were actually flowers!
그렇지만 몇 주가 지나자 나뭇가지에 노란색 꽃잎들과 더불어 초록색 잎사귀들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때 처음에 돋아난 그 노란 “잎”들이 사실은 꽃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This was the first time we saw a tree bear flowers before leaves. The discovery made us all very excited!
잎이 돋기 전에 꽃을 먼저 키우는 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 처음 알았다. 그걸 알고 우리는 모두 아주 신기해 했다!
Mom and Dad borrowed a book from the library. Together, we learned about this flowering plant. It is called forsythia. To us, it’s the first sign of spring.

엄마와 아빠는 도서관에서 책한 권을 빌렸다.  우리는 함께 이 꽃식물에 대해 배웠다.   그것은 개나리라고 불리었다.  우리에게 그것은 봄을 알리는 첫 징후였다.
2. A Day of Fishing
낚시 하는 날
Little Henry really likes fishing. He and his dad spend a lot of time fishing on the river.

꼬마 헨리는 낚시가 정말 좋다. 헨리와 아빠는 강에서 낚시를 할 때가 아주 많다.
Most times, Henry catches fish and throws them back into the river. Sometimes, he has a competition with Dad to see who can catch the biggest fish.

그럴 때 헨리는 물고기를 잡으면 대개 도로 강에 던져 넣어 준다. 가끔은 아빠와 누가 더 큰 고기를 잡나 시합을 하기도 한다.
It is Saturday again. Henry sits on the riverbank for almost an hour. Still, no fish bite. His dad smiles and says, “Fishing is a sport. It exercises your patience.”

토요일이 돌아왔다. 헨리는 거의 한 시간이나 강둑에 앉아 있다. 그래도 입질은 전혀 없다. 아빠가 웃으면서 말씀하신다. “낚시는 스포츠란다. 인내심을 훈련하는 거지.”
No problem. Henry loves fishing, even when he is not catching fish. He enjoys the river. He loves watching the birds on the water.

문제 없다. 헨리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더라도 낚시를 좋아하니까. 헨리는 강이 좋다. 헨리는 강에서 새들을 구경하는 게 좋다.
Suddenly, Henry feels something. He feels a tug at the end of the fishing rod.

갑자기, 헨리는 무언가를 느꼈다. 낚싯대 끝을 무언가가 당기는 느낌이 들었다. 
“Dad, it’s a big one!” Henry cries. His dad comes to help. Henry pulls and pulls. In his mind, he imagines a HUGE fish.

“아빠, 큰 거예요!” 헨리가 소리를 쳤다. 아빠가 도와주러 오셨다. 헨리는 당기고 또 당겼다. 마음속으로 아주 커다란 물고기를 생각했다.
 Finally, he brings it out of the water. But, it is not a fish. It’s a turtle!

마침내, 헨리는 그것을 물에서 꺼냈다. 그렇지만 그건 물고기가 아니었다. 거북이었다!
3. Danger: Thin lce
위험: 얕은 얼음

Alice and her dad walk beside the river. They are taking their dog Snoopy for a walk. It is a beautiful day in early March. The sun is high and warm. There are no clouds in the sky.

앨리스와 아빠는 강가를 걷고 있다. 두 사람은 개인 스누피를 산책시키고 있다. 3월 초의 무척 좋은 날이다. 태양이 높이 떠 있고 따뜻하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다.
All of a sudden, Snoopy sees something on the ice. He runs to catch it. Alice shouts, “NO! Stop, Snoopy!” But it is too late. The ice breaks and Snoopy falls into the cold water.

갑자기 스누피가 얼음 위에서 무언가를 본다. 스누피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앨리스가 소리친다. “안 돼! 멈춰, 스누피!” 그렇지만 너무 늦었다. 얼음이 깨어져 스누피는 차가운 물 속에 빠지고 말았다.
Alice runs to help her dog. But Dad stops her. “Do not go on the ice,” he says. Then, he calls 911. Soon, the firefighters arrive. They crawl on a ladder over the ice to save the little dog.

앨리스는 개를 구해 주려고 달려갔지만 아빠가 앨리스를 막으셨다. “얼음 위로 가지 마라.” 아빠가 말씀하셨다. 그러고는 119를 부르셨다. 곧 소방대원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그 조그만 개를 구해 주려고 얼음 위로 사다리를 놓고 그 위를 기어갔다.
When they bring it back to shore, Alice cries. She is so happy! The fireman says, “You were smart. Never go on the ice to save your dog. It is too dangerous. Do not trust the ice in late winter. Always call for help.”

소방대원들이 스누피를 강가로 데려왔을 때 앨리스는 울었다. 앨리스는 너무나 행복했다! 소방수 아저씨는 말씀하셨다. “너는 영리하구나. 절대로 개를 구하려고 얼음 위로 가면 안 된단다. 너무 위험하거든. 늦겨울에는 얼음을 믿지 말렴.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단다.”
4. Afraid of Wind
바람이 두려워

When I was a little girl, I was afraid of the wind.  It made lots of noises and made everyone feel cold. "I don't like wind," I told my father. Father smiled.

내가 아직 어린 여자아이였을 때, 나는 바람이 무서웠다. 바람은 요란한 소리를 내고 사람들을 춥게 만들었다. “난 바람이 싫어요.” 나는 아버지께 말씀 드렸다. 아버지는 웃음을 지으셨다.
One day, as the wind was blowing strongly, I cried "Look at the trees. They are all bent. I think it's trees that cause wind. Let's cut down all the trees. Then there will be no more wind!"

어느 날,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을 때 나는 이렇게 외쳤다. “나무를 보세요. 나무가 전부 허리를 굽혔어요. 바람을 일으킨 게 나무인 것 같아요. 우리 나무를 전부 베어 넘어뜨려요. 그러면 더는 바람이 불지 않을 거예요!”
Father laughed. He told me that trees don't create wind. Instead, trees slow down the wind.

아버지는 소리 내어 웃으셨다. 그리고 나무들이 바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그와는 반대로, 나무가 바람을 느리게 만든다고 하셨다. 
"But where does the wind come from?" I asked.

“그렇지만 그러면 바람은 어디서 와요?” 나는 물었다.
"It comes from the air-moving air is wind. Air and wind are part of the natural world," explained my father. "Without wind, the hot areas would be too hot, and the cold areas would be too cold. It would be a big problem for our world.”

“바람은 공기로부터 생긴단다. 움직이는 공기가 바로 바람이거든. 공기와 바람은 자연 세계의 일부지.” 아버지가 설명해 주셨다. “바람이 없으면 더운 지역들은 너무 더워지고 추운 지역들은 또 너무 추워지지. 그러면 우리 세상에는 큰 문제가 생길 거란다.”
I still get nervous when a strong wind blows. But I always remember the way my father took the time to explain it to me.

나는 여전히 거센 바람이 불 때면 불안해진다. 그렇지만 나는 그 때마다 늘 아버지가 그렇게 시간을 들여 찬찬히 설명을 해 주셨던 것을 떠올린다.
5. Our Amazing Eyes
우리 눈은 놀라워

Today in school, we learned something amazing. Nearly 2,500 people in Canada go blind each year because they injure their eyes.

우리는 오늘 학교에서 놀라운 것을 배웠다. 캐나다에서 매년 거의 2500명의 사람들이 눈을 다쳐서 시력을 잃는다고 한다.
Our eyes weigh only 28 grams. But they are really important. Imagine what it would be like if you could not see.
우리의 눈은 무게가 겨우 28그램밖에 나가지 않는다. 그렇지만 눈은 정말로 중요하다. 만약 볼 수 없게 된다면 어떨지 생각해 보라.
Luckily, our bodies are designed to protect our eyes.

다행히도, 우리 몸은 우리 눈을 보호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Our eyebrows keep salty sweat from running into our eyes. Our eyelashes keep dirt from getting into our eyes. And tears wash away any dirt that gets past our eyelashes.

우리 눈썹은 소금기 있는 땀이 우리 눈에 들어가지 않게 막는다. 우리 속눈썹은 눈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막는다. 그리고 눈물은 우리 눈썹을 통과해 눈에 들어온 먼지를 씻어낸다.
Want to hear something amazing? We blink our eyes 10 million times a year! Each time we blink, a little water enters our eyes and washes dust and dirt away.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싶은가? 우리는 1년에 눈을 1000만 번이나 깜빡인다! 한번 깜빡일 때마다 조그만 물이 우리 눈으로 들어가서 먼지를 씻어 낸다.
Did you know that you cannot sneeze with your eyes open? It’s true.

재채기를 할 때는 반드시 눈이 감긴다는 걸 알고 있는가? 그것은 사실이다.
Next time you feel a sneeze coming, see if you can keep your eyes open while you sneeze. You won’t be able to!

다음 번에 재채기가 나오려고 할 때, 눈을 뜬 채로 재채기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라. 그럴 수 없을 것이다!
6. Where Is the Money from?
돈은 어디서 올까?

Irene doesn’t like it when her mother goes to work.

이레네는 엄마가 일하러 나가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Every day, she begs her mom to stay home. “Can you please stay home? Can you pick me up from school? Pleeease, Mom!”
이레네는 매일 엄마에게 집에 있어 달라고 부탁한다. “엄마 제발 집에 계셔 주실래요? 학교 끝나고 데리러 와 주실래요? 제에에발요, 엄마!”
But, her mother always says, “No, honey! I need to work.” Irene doesn’t understand. “Why?” she asks. 

그렇지만 엄마는 늘 이렇게 대답하신다. “안 된다 우리 아가! 엄마는 일을 해야 해.” 이레네는 이해할 수 없다. “왜요?” 이레네는 묻는다.
Mom explains it to her, “We need money to pay for our food, house, car, books and toys. I go to work to make money for us.”
엄마는 이렇게 설명해 주신다. “우리는 우리의 음식, 집, 자동차, 책과 장난감을 살 돈이 필요하단다. 엄마는 우리를 위해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거야.”
Irene quickly replies, “No, Mom. When you need money, you just go to the bank to get it.” Then she adds, “I saw that the other day.”
이레네는 재빨리 대답한다. “아니에요, 엄마. 돈이 필요하면, 그냥 은행에 가서 가져오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인다. “저번에 보아서 알아요.”
Mom laughs and says, “Yes, I can go to the bank to get money. But that’s only possible once I have earned the money and put it in a bank account.”

엄마는 소리 내어 웃고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 우리는 돈을 가지러 은행에 가지.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돈을 벌어서 은행 계좌에 넣어야만 가능한 거란다.”
7. Our Friendly Sun
우리 친구 태양

Look up. Look at the sky. But do not look at the sun. The sun is very strong. Its light is so powerful that it can hurt your eyes.

위를 보라. 하늘을 올려다보라. 그렇지만 태양을 보지는 마라. 태양은 무척 강력하다. 태양빛은 너무나 강력해서 눈을 상하게 할 수 있다. 
Do you know how far the sun is from the earth? It’s about 150 million kilometres away! Wow! That’s really far.

태양이 지구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지 알고 있는가? 거의 1억 5000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다! 그건 정말 먼 거리다. 
Even though the sun is far away, the light is still very strong when it reaches us. So, the sun is one of the most powerful things in our world.

태양이 그렇게 멀리 있는데도 우리에게 닿는 태양빛은 아주 강력하다. 그러니 태양은 우리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것들 중 하나다.
Do not be afraid of the sun. It is an important friend. It keeps us warm. It gives us light so we can see. It makes flowers and trees grow.
태양을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태양은 우리의 중요한 친구이니까. 태양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 준다. 태양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빛을 보내 준다. 그리고 꽃과 나무를 자라게 해 준다.
There can be no life on earth without the sun. That is why we call it our friendly sun. It is our friend because it gives us many things.

태양이 없다면 지구상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태양을 우리 친구라고 부르는 이유다. 태양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이다.
But be careful. It is a very powerful friend.

그렇지만 조심하라. 태양은 무척 강한 친구이니까.

8. Brush Twice a Day (I)
양치질은 하루에 두 번(I)

There is one thing that I really, really HATE doing. What is it? Brushing my teeth. I just don’t see the reason for all this brushing.

내가 진짜, 진짜 하기 싫어 하는 일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고? 이를 닦는 것이다. 나는 정말 양치질을 그렇게 많이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Mom is always making sure I brush in the morning, and I brush my teeth before bed too. WHY? That’s what I want to know. 
엄마는 늘 내가 아침에 양치질을 하는지 확인하신다. 그리고 나는 자기 전에도 이를 닦는다. 왜냐고? 나도 바로 그 이유를 알고 싶다.
Mom is a science teacher. She likes experiments. She says, “Showing is always better than telling.” So, we make a deal.

엄마는 과학 선생님이다. 엄마는 실험을 좋아하신다.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지.” 그래서, 우리는 협상을 했다.
First, Mom has to prove that it is really important to brush teeth at least twice a day. If she does, I will brush my teeth without any complaining.
우선, 엄마는 적어도 하루에 두 번 양치질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한다. 엄마가 증명을 하시면 나는 투덜대지 않고 양치질을 할 것이다.
“Okay,” says Mom. “Here is what we need for this experiment. We need a boiled egg. We need a small jar. We need some vinegar.”
“좋아.” 엄마가 말씀하신다. “이 실험에 필요한 건 이런 것들이야. 우리는 삶은 달걀이 필요해. 조그만 항아리도 필요하고. 식초도 좀 필요해.”
Vinegar is sour and really strong. I think this will be interesting. I can hardly wait to see what Mom is going to do!

식초는 시고 정말 맛이 강하다. 이 실험은 재미있어질 것 같다. 나는 엄마가 뭘 할지 얼른 보고 싶어서 조바심이 난다!
9. Brush Twice a Day (II)
양치질은 하루에 두 번 (II)
We boil the egg. When it has cooled, Mom hits the shell with a spoon. The shell doesn’t break. It protects the inside of the egg,

우리는 달걀을 삶는다. 달걀을 식힌 후 엄마는 숟가락으로 껍질을 두들기신다. 껍질은 잘 깨지지 않는다. 껍질은 달걀 속의 것을 보호한다.
She says, “Your teeth have a shell too. It is called enamel,” says Mom.

엄마는 말씀하신다. “네 이도 껍질을 가지고 있단다. 그 껍질은 에나멜이라고 하지.”
Now the fun part.
이제부터 재미있는 부분이다.
We fill the jar with vinegar. Then we put the egg inside and close the jar with a lid. Now, we wait.\

우리는 항아리에 식초를 채운다. 그러고 나서 달걀을 안에 넣고 뚜껑을 덮는다. 이제 우리는 기다린다.
What will happen? It is exciting. Two days later, we open the jar. The egg shell has become really soft. It is breaking into small pieces. Wow! What is that about?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흥미진진하다. 이틀 후에 우리는 항아리를 연다. 달걀 껍질은 정말 부드러워졌다. 조그만 조각들로 깨어지고 있다. 우와! 이게 무슨 뜻이냐고? 
“The vinegar is a strong acid, just like many foods we eat,” Mom says. “The vinegar softens the egg shell so it cannot protect what is inside anymore.”
“식초는 강력한 산성이란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과 꼭 같이.” 엄마는 말씀하신다. “식초는 달걀 껍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속에 있는 것을 더는 보호하지 못하게 한단다.”

Mom smiles at me and says, “That is why you must brush your teeth. Brushing cleans the acid off from them. If you do not brush, the acid will break the enamel. You will have many cavities and toothaches after.”
엄마는 내게 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신다. “그게 네가 이를 닦아야 하는 이유란다. 양치질은 이에서 산성을 제거해 주거든. 양치질을 하지 않으면 산성이 에나멜을 깨뜨릴 거야. 그러면 충치가 많이 생기고, 나중에는 치통이 생기게 되지.”
“No, I don’t want that!” I reply quickly.

“아니요, 그건 싫어요!” 나는 재빨리 대답한다.
My mother is smart. Now I know why I should brush my teeth.

우리 엄마는 머리가 좋다. 이제 나는 내가 왜 양치질을 해야 하는지 안다.
10. Butterflies and Bird Song

( based on a Native American legend )
나비와 새의 노래 
(미국 원주민 전설에서)

One day in late summer, a magic man was passing through a village. It was a wonderful, sunny day.

늦여름의 어느 날, 한 마법사가 어떤 마을을 지나고 있었다. 아름다운, 화창한 날이었다.
“Soon, it will be winter,” thought the man. “It will be cold and grey. Everyone will be sad.”
“곧 겨울이 되겠지.” 마법사는 생각했다. “날은 추워지고 잿빛이 될 거야. 모두가 슬퍼지겠지.”
But, the man had a plan.

그렇지만 마법사는 방책이 있었습니다.
He gathered all the beautiful things of the world and put them into a magic bag. He collected a golden ray of sunshine, the green from the leaves of trees, the rich blue of the summer sky, and the flowers of many colours.

마법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모아다가 마법 가방에 넣었습니다. 태양의 황금색 빛, 나뭇잎의 녹색, 여름 하늘의 부드러운 파란 빛, 그리고 갖가지 색의 꽃들을 모았습니다.  
He heard the birds singing, so he added all their wonderful songs to the bag too.

마법사는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새들의 모든 아름다운 노래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Then, when he opened the bag, out flew the most beautiful creatures the world had ever seen — butterflies!

이윽고, 마법사가 가방을 열자, 이 세상에 존재했던 것들 중 가장 아름다운 생물이 날아서 나왔습니다. 그건 나비였습니다!
The birds agreed that the butterflies were beautiful. They would help the people remember the beauty of the world, even during the dark, cold winters. 

새들은 나비가 아름답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나비는 어둡고 추운 겨울에도 사람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잊지 않게 해 줄 것이었습니다. 
But the birds asked the man to give them back their songs. “These belong to us,” they cried. “Butterflies are still beautiful without our songs.” The man agreed. 

그렇지만 새들은 마법사에게 자기들의 노래를 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들 거예요.” 새들은 외쳤습니다. “나비들은 우리 노래가 없어도 여전히 아름답잖아요.” 마법사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And so, from that time on, butterflies were silent and beautiful.
그리하여 그 때부터 나비는 소리 없이 아름다워졌습니다.

11. The Judge
판사
Mr. Judge is a really nice man. Everyone likes him and respects his honesty. But he is not really a “judge”. You know, the person who makes decisions in a court of law. That’s a judge.

판사 씨는 무척 착한 남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판사 씨를 좋아하고 그 사람의 정직성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진짜 “판사”가 아니었습니다. 왜,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판사라고 하지요. 
One day, my mother wanted to make a deal with a company from another country. But it was too late to get a lawyer. They wanted to write out the agreement by hand and sign it that day.

어느 날, 우리 엄마가 다른 나라에 있는 회사와 계약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사를 구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손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 날 서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They asked Mr. Judge to write out the papers.

그 사람들은 판사 씨에게 계약서를 써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Right away, Mr. Judge put on his glasses. He sat at a big desk. He put the words on paper and read them clearly and loudly, just like a real judge.

판사 씨는 곧장 안경을 걸쳤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종이에 글을 쓰고 그것을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꼭 진짜 판사처럼요.
Then everyone signed the agreement.

그 후 모든 사람들이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Mom says that it’s interesting when people’s jobs match their names.

엄마는 사람들의 직업과 이름이 일치하는 것을 보면 재미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Yes, I’d like to see Ms. Baker bake at the bakery.

그렇습니다. 나는 베이커(제빵사) 씨가 빵집에서 빵을 굽는 걸 보고 싶습니다.
12. Gold or Corn?
황금인가 옥수수인가?

One day, a very hungry rooster was searching for food. 

어느 날 , 배가 무척 고픈 수탉이 먹을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He was having no luck. It was getting late. But, no matter how hard he scratched the ground, the rooster could not find anything to eat.
수탉은 운이 없었습니다. 날은 저물어 갔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열심히 땅을 뒤져 보아도, 수탉은 아무것도 먹을 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Soon, the rooster struck something with his feet. “What is this?” he wondered. “Please let it be food. I really MUST eat, or I shall die.”
갑자기, 수탉의 발이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이게 뭐지?” 수탉은 궁금해 했습니다. “제발 먹을 것이기를. 나는 정말이지 꼭 먹어야만 해, 아니면 죽을 거야.”
He scratched again quickly, eager to uncover what was hidden in the ground. To his disappointment, he found a piece of gold.

수탉은 재빨리 다시 뒤적거리면서 땅에 숨어 있는 무언가를 찾아 내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실망스럽게도, 수탉이 찾아 낸 것은 금 덩어리였습니다. 
The rooster stood sadly, looking at the big piece of shiny gold. What good is gold to a rooster? If a human finds gold, he sells it for a fortune. But a rooster cannot do anything with it.

수탁은 그 자리에 서서 슬퍼하며 반짝이는 커다란 금 덩어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탉에게 금 덩어리가 무슨 소용이람? 인간이 금을 찾으면 큰 돈에 팔 수 있겠지. 그렇지만 수탉은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The rooster walked away thinking, “Gold has no value to me. I would trade all the gold in a king’s castle for one small kernel of corn.”

수탉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버렸습니다. “금은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 나는 임금님의 성에 있는 모든 금을 조그만 옥수수 한 자루하고 바꾸겠어.”
13. Seashells
조개껍데기

Do you like seashells? Do you enjoy walking on the beach and collecting seashells? I do.
조개껍데기를 좋아하세요? 해변을 걸으며 조개껍데기를 모으는 것을 좋아하세요? 나는 좋아한답니다.

Recently, my parents took me down south over the Christmas holidays. We had a wonderful time on a small southern island.

최근 크리스마스 휴일에 부모님이 나를 남쪽으로 데려가셨어요. 우리는 남쪽의 조그만 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When we left Canada, the temperature was -20oC. When we landed at the airport on the island, it was +30oC.

캐나다를 떠났을 때 기온은 영하 20도였어요. 그 섬에 있는 공항에 착륙했을 때 기온은 30도였지요.
Yes! We had leaped from winter to summer in just five hours!

그래요! 우리는 겨우 다섯 시간 만에 겨울에서 여름으로 훌쩍 뛰어넘었어요!
After we checked in at our hotel, we all ran to see the ocean. AMAZING!

우리가 호텔에 체크인한 후에, 우리는 모두 바다를 보러 달려갔습니다. 놀라웠어요!
The waves were racing one after another towards the shore. As the water drew away, it left in front of us beautiful shells—shells in various shapes, colours and sizes.

파도가 해안을 향해 차례차례 달려오고 있었어요. 물이 빠지면 우리 앞에는 아름다운 조개들이 남았죠. 다양한 모양과 색깔과 크기의 조개들이요.
I bent down to pick some up. Soon we had a pile of seashells on the beach.

나는 허리를 굽혀 조개들을 주웠어요. 곧 우리는 해안에 조개껍데기를 한 무더기 쌓게 되었죠.
Looking at the seashells, my dad said that each shell showed us a life in the ocean. Imagine how much life there is under the ocean surface!

조개껍데기들을 보면서 아빠는 조개껍데기 하나하나가 바다에 사는 생명 하나를 보여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다의 표면 아래에는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있을지, 한 번 상상해 보세요!
14. Our Little Friend
우리의 꼬마 친구

It was late fall. We were eating dinner. Suddenly, we heard a loud BANG! A little bird flew right into the window, then fell to the ground.

늦가을이었다. 우리는 저녁을 먹고 있었다. 갑자기 커다란 쾅!하는 소리가 들렸다! 조그만 새가 창문으로 날아와 창문을 곧장 들이받고 땅에 떨어졌다.
We ran outside and saw that it was a baby crow. It was alive but one wing was not moving. It could not fly. 

밖으로 달려 나가서 보니 그 새는 새끼 까마귀였다. 새는 살아 있었지만 날개가 움직이지 않았다. 날 수 없었다.
My dad picked up the bird. We put it in a box for the night. That one night turned into many nights.

아빠가 새를 집어 드셨다. 우리는 밤 동안 새를 상자에 넣어 두었다. 그 하룻밤은 여러 날 밤이 되었다.
We named the bird Max. Max became very friendly to us. He took food from our hands. After a few weeks, his wing healed. Then one day, he flew away.

우리는 그 새에게 맥스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맥스는 우리와 무척 친해졌다. 우리 손에서 먹이를 받아 먹었다. 몇 주가 지나자 맥스의 날개가 다 나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맥스는 날아가 버렸다.
Now, every time I see a crow, I wonder, “Is that Max?” Maybe he will come back for a visit one day.

이제, 나는 까마귀를 볼 때마다 궁금해 한다. “저게 맥스일까?” 어쩌면 언젠가 맥스는 우리를 보러 돌아올지도 모른다.
16. Chicken Eggs
달걀

You find them on the ground, in trees and even in special houses built just for them. Their mother sits on them for weeks, but she does not hurt them. She just keeps them warm. Their parents have wings, and they will too.

그것은 땅에서, 나무에서, 그리고 그들만을 위해 지어진 조그만 집에서도 볼 수 있다. 그들의 어미는 몇 주 동안 그들을 깔고 앉아 있다. 그렇지만 다치게 하지는 않는다. 어미는 그냥 그들을 따뜻하게 해 주는 것뿐이다. 그들의 부모는 날개가 있고, 그들도 날개가 생길 것이다! 
Their most common colours are white and brown. They can be big, small or in between. Be careful. Some are very soft and can break easily.

그들의 가장 흔한 색깔은 흰색과 갈색이다. 그들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 중간일 수도 있다. 조심하라. 어떤 것들은 아주 약해서 쉽게 깨질 수 있다.
What are they? Eggs, of course!

그들이 뭐냐고? 당연히 달걀이지!
All around the world, people eat eggs. But chicken eggs are the most popular. Boiled or fried, they taste really good.

전 세계의 사람들은 새의 알을 먹는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달걀을 가장 많이 먹는다. 달걀은 삶거나 프라이해서 먹으면 무척 맛이 좋다. 
The Chinese are world leaders in chicken egg production, producing nearly 160 billion eggs a year.

중국인들은 매년 1억 6000만 이상의 달걀을 생산해서 달걀 생산의 선두를 맡고 있다.
Here’s a challenge: one chicken can lay about 250 eggs in one year. That’s a lot of eggs. Can you figure out how many chickens it will take to lay 160 billion eggs?

여기 문제가 있다. 닭 한 마리는 1년에 약 250개의 알을 낳는다. 그건 아주 많은 수다. 여러분은 1억 6000만 개의 달걀을 낳으려면 얼마나 많은 닭이 있어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는가?
16. Why Is It Colder Up There?
왜 위쪽은 더 춥지?

Miso and his father are flying from Korea to Canada. Miso is very excited.

미소와 아빠는 한국에서 캐나다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이다. 미소는 무척 들떴다.
On the back of the seat, there is a small computer screen. It shows the path the jet is taking and how fast it is travelling. It also shows the temperature outside.

좌석 뒤에는 조그만 컴퓨터 화면이 있다. 그 화면은 그 비행기가 가는 경로와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가를 보여 준다. 또한 바깥의 기온도 보여 준다.
Miso notices something really strange. The temperature outside the jet is -55oC. That’s really cold. 

미소는 정말 이상한 것을 발견한다. 비행기 밖의 기온이 영하 55도라는 것이다. 그건 정말 추운 것이다.
“When we left Seoul it was nearly +25oC,” thinks Miso. “How can this be?”
“우리가 서울을 떠났을 때는 거의 25도였는데.” 미소는 생각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So he asks his father a question. “In this jet, we are closer to the sun. Shouldn’t it be much hotter because we are closer to the sun? Why is it colder up here?” 
그래서 미소는 아빠에게 물어본다. “이 비행기에서 우리는 태양에 더 가까이 있잖아요. 태양에 더 가까이 있으니까 훨씬 더 더워야 하지 않나요? 왜 여기는 더 추워요?”

Father smiles. “The ground is very good at taking in the heat from the sun,” he explains. “The sun heats up the ground, which then slowly lets go of the heat. But we are many miles above the ground now in this jet. The heat from the ground cannot reach us here.” 

아빠는 웃음을 지으신다. “땅 위는 태양에서 온 열을 받아들이기 무척 좋단다.” 아빠는 설명하신다. “태양은 땅을 데우는데, 땅은 열을 천천히 내보낸단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비행기를 타고 있으니 땅에서 몇 마일이나 떨어져 있지. 그래서 땅에서 오는 열이 여기 우리에게는 닿을 수 없단다.” 
Miso has learned something interesting today.

미소는 오늘 재미있는 것을 배웠다.
17. The Mouse in the House
집 안의 생쥐

One morning, Becky’s father said, “There is a mouse in the kitchen. It is eating our food. We must get rid of it.” 

어느 날 아침 베키의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부엌에 생쥐가 있다. 우리 음식을 먹어 치우고 있어. 생쥐를 잡아서 없애야겠다.”
Becky felt sorry for the mouse. “What will you do? Will you kill the mouse?” she asked. 

베키는 그 생쥐가 불쌍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쥐를 죽이실 거예요?” 베키는 물었다.
“No,” replied her father. “We will set a special trap. When the mouse goes inside, it will not be able to get back out. Then, we will take it to a field. It can live there with other mice.”
“아니란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우리는 특수한 덫을 놓을 거야. 생쥐가 안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게. 그러고 나서 덫을 들판에 가져갈 거야.  그러면 거기서 다른 쥐들과 함께 살 수 있지.”
That made Becky happy. The next day she looked at the mouse trap. There was a little grey mouse inside. It looked very frightened.

그 말을 듣고 베키는 기분이 좋아졌다 다음 날 베키는 그 쥐덫을 보았다. 안에는 조그만 회색 생쥐가 들어 있었다. 그 생쥐는 무척 겁을 먹은 것 같았다.
Becky and her father took the mouse to a big field. Her father put the trap on the ground. The mouse ran into the field.

베키와 아버지는 그 생쥐를 큰 들판에 데려갔다. 아버지는 땅에 쥐덫을 놓으셨다. 생쥐는 들판으로 달려갔다.
18. Mean Mr. Green
심술궂은 그린 씨

“Hi Mr. Green!” Sally waved to the old man sitting on his front porch.

“Don’t say hi to him. He’s mean,” whispered her friend, Josh.
“안녕하세요 그린 씨! 샐리는 현관 앞에 앉아 있는 나이 지긋한 아저씨에게 손을 흔들었다. “저 아저씨한테 인사하지 마. 저 분은 심술쟁이야.” 하고 친구인 조시가 속삭였다.
“He’s not mean. He’s just sad.”
“저 분은 심술쟁이가 아니야. 그냥 슬픈 거야.”
“Sad about what?”
“뭐가 슬픈데?”
“His wife went away. That made him sad.”
“부인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슬픈 거야.”
That night, Sally decided to draw a picture for her neighbour. She drew herself and Mr. Green sitting on his porch, drinking lemonade. She drew big smiles on their faces and a bright sun in the sky.

그날 밤, 샐리는 이웃 아저씨를 위해 그림을 그리기로 마음 먹었다. 그리고 자신과 그린 씨가 그린 씨의 현관 앞에 같이 앉아 있는 그림을 그렸다. 샐리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을, 그리고 하늘에는 밝은 태양을 그렸다.
The next day, Sally gave Mr. Green the picture. He looked like he was going to cry. Sally felt bad.

다음 날, 샐리는 그린 씨에게 그 그림을 주었다. 그린 씨는 울 것 같은 얼굴을 했다. 샐리는 기분이 안 좋아졌다.
“I just wanted to see you smile again,” she said shyly.

“그냥 다시 웃으시는 걸 보고 싶었어요.” 샐리가 수줍게 말했다.
Mr. Green looked up from the picture. “Would you like some lemonade, Sally?” he asked. 

그린 씨는 그림에서 고개를 들었다. “레모네이드 좀 마실래, 샐리?” 그린 씨가 물으셨다.
“Yes, I would. Thank you.”
“네, 그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As Sally and Mr. Green sat on his porch enjoying their lemonade, mean Mr. Green was smiling again.

샐리와 그린 씨가 현관에서 레모네이드를 맛있게 마시며 앉아 있을 때, 심술쟁이 그린 씨는 다시 웃고 있었다.
19. My Older Brother
우리 형

My brother is the oldest among the six children in our family. He is smart, but he had to drop out of school at the age of twelve to help our parents—there were too many mouths to feed.

우리 형은 우리 집의 여섯 아이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다. 형은 영리하지만, 부모님을 도우려고 열두 살의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다. 먹여 살려야 할 입이 너무 많았다.
Late fall was the season for harvesting. My brother took me to the field where the sweet potatoes had just been harvested. We got up early to look for any sweet potatoes that had been left in the field.
늦은 가을은 수확 철이다. 형은 고구마를 막 수확한 밭으로 나를 데려갔다. 우리는 밭에 고구마가 남아 있지 않은지 보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
With a heavy shovel, my brother started digging. My job was to watch the ground to see if any sweet potatoes appeared.

형은 무거운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내 임무는 고구마가 나타나는지 땅을 살피는 것이었다.
It was still a little dark. My eyes opened wide while my brother dug in the soil.

날은 아직 조금 어두웠다. 형이 흙을 파낼 때 내 눈은 휘둥그래졌다.
“Wait! I saw one!” I yelled. My brother stopped digging. I picked up the sweet potato and put it in a basket. We were so happy. We felt like we had found a gold mine!

“기다려! 하나 봤어!” 나는 소리를 쳤다. 형은 파기를 멈추었다. 나는 고구마를 집어 들어 바구니에 넣었다. 우리는 너무나 기뻤다. 금광을 찾아 낸 것 같은 기분이었다.
An hour later, when the other people had come to the field, our basket was filled with sweet potatoes.

한 시간 후, 다른 사람들이 밭에 왔을 때 우리 바구니는 고구마로 가득 차 있었다.
20. Tommy’s Box
토미의 상자

Tommy had a magic box. It wasn’t too big, and it wasn’t too small. It was just the right size — perfect for Tommy to climb in and sit down.
토미에게는 마법 상자가 있다. 그 상자는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았다. 그건 딱 맞는 크기였다. 토니가 기어 올라가서 앉기에 안성맞춤이었다.

When Tommy sat in his box, the box became whatever Tommy wanted it to be. Sometimes, it was a car and Tommy would drive along the highway.

토미가 상자 안에 앉아 있을 때, 상자는 뭐든 토미가 원하는 대로 변했다. 가끔은 자동차가 되어서 토미는 고속도로로 운전을 하곤 했다.
Sometimes, it was a boat and Tommy would go fishing to catch fish for his family’s supper.

더러는 배가 되어 토니는 가족의 저녁식사를 위해 물고기를 잡으러 낚시를 가곤 했다.
Sometimes, it was a plane and Tommy would fly high over the town.

가끔은 비행기가 되어 토니는 마을 위를 높이 날곤 했다.
And sometimes, it was a rocket ship and Tommy was a famous astronaut.

그리고 가끔은 우주선이 되어 토미는 유명한 우주비행사가 되었다.
Tommy likes his magic box better than any of the toys his mom bought from the store. Don’t you wish you had a magic box like Tommy’s?

토미는 엄마가 가게에서 사 주신 어떤 장난감보다도 그 마법 상자가 더 좋다. 여러분도 토미 같은 마법 상자를 갖고 싶지 않은가?
Well, you can! All you need is a box!

자, 여러분도 가질 수 있다! 필요한 것은 그저 상자 하나뿐이다!
21. A Family Picture
가족 그림

Little Irene drew an interesting picture. The picture was of a mother and a daughter sitting at a table in front of a house.

꼬마 이레네는 재미있는 그림을 그렸다. 한 집 앞에 있는 탁자 앞에서 엄마와 딸이 앉아 있는 그림이었다. 
Mom asked, “Who are they?”
엄마가 물었다. “이 사람들은 누구니?”
“It’s me and you,” said the little girl.

“나하고 엄마예요.” 꼬마 이레네가 말했다.
Dad saw the picture. He wasn’t very happy. He asked, “Where is the daddy? Why am I not in the picture?”
아빠가 그림을 보았다. 아빠는 그다지 기쁘지 않았다. 아빠가 물었다. “아빠는 어디 있니? 왜 나는 그림에 없지?”
“Daddy is reading books inside the house. He is not playing with us.”
“아빠는 집 안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아빠는 우리하고 놀지 않아요.”
What Irene said was true. Her dad was busy studying to become a doctor. He spent all his time reading books. He was so busy that he didn’t have time to sit outside with them.

이레네가 말한 것은 사실이었다. 아빠는 의사가 되려고 공부하느라 바빴다. 아빠는 하루 종일 책을 읽으며 보냈다. 아빠는 너무 바빠서 밖에서 이레네와 엄마와 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다.
Irene’s mom pointed out, “See. That’s how your daughter will remember you. If you keep busy like this all the time, you won’t be in any of her childhood pictures.”
이레네의 엄마가 지적했다. “봐요. 당신 딸은 나중에 당신을 그렇게 기억할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늘 바쁘기만 하면 이레네의 어릴 적 그림에 전혀 들어 있지 않을 거예요.”
From that day on, Irene’s dad started going out more often with his daughter and wife.

그날부터, 이레네의 아빠는 더 자주 딸과 아내와 함께 밖에 나가기 시작했다.
22. Tears in the Ocean
바다의 눈물

Bess was very upset. She hurt her arm in the backyard. She cried a lot. Her mom cleaned the cut and put a bandage on it.

베스는 무척 기분이 안 좋았다. 뒷마당에서 팔을 다쳤기 때문이었다. 베스는 엉엉 울었다. 엄마가 다친 곳을 소독하고 반창고를 붙여 주셨다.
Her aunt gave her a glass of water. “Bess, you know those tears running down your cheeks are falling to the ground?”
이모가 베스에게 물을 한 잔 주셨다. “베스, 너는 네 뺨을 흐르는 눈물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

“Yes,” said Bess.

“네.” 베스가 대답했다.
“Those tears go into the ground. The rain takes them to the river. And the river flows into the sea. Then the hot sun makes the wet air from the sea rise up into the sky.”
“그 눈물은 땅으로 간단다. 비가 그 눈물들을 강으로 데려가지. 그리고 강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그 후에는 뜨거운 태양이 바다로부터 습한 공기를 하늘로 올라가게 만들지.”
Her aunt said, “This wet air becomes clouds. The clouds move over the land and rain falls from them. That rain fills our lakes. Our drinking water comes from those lakes.”
이모는 말씀하셨다. “습한 공기는 구름이 된단다. 구름은 육지 위로 움직여 비가 되어 떨어지지. 그 비는 우리의 호수를 채우고. 우리가 마실 물은 이 호수들로부터 온단다.”
Bess looked at the glass of water she was drinking. “You mean I’m drinking my own tears?” she said, smiling.

베스는 자기가 마시고 있는 물 잔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제가 제 눈물을 마시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베스는 웃으며 말했다.
Her aunt laughed. “Maybe!”

이모가 웃으셨다. “어쩌면!”
23. For the Love of Kids

아이들을 사랑하자
Some people do things for money. But Jonas Salk did things for people. Mr. Salk was born into a poor family. But he studied hard and became a scientist.

어떤 사람들은 돈을 위해 일을 한다. 하지만 조너스 소크는 사람들을 위해 일을 했다. 소크 씨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과학자가 되었다.
At that time, a terrible childhood disease was killing many kids. It was making others very sick and unable to walk.

그 당시에 끔찍한 아동 질병이 많은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무척 심하게 아파져서 걷지 못하게 되었다.
It was called polio. It scared people everywhere. They wanted someone to find a way to protect children from this disease. But that was not easy.

그 병은 소아마비라고 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 병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방법을 찾아 주었으면 했다. 그러나 그 일은 쉽지 않았다. 
Nevertheless, Jonas Salk worked hard. In 1952, he discovered a vaccination that worked.

그렇지만 조너스 소크는 열심히 노력했다. 1952년에 소크 씨는 효과가 있는 백신을 발견했다.
Soon, polio began to disappear. The world was very happy. They honoured the great scientist. 

곧 소아마비는 사라지기 시작했다. 세계는 무척 행복해졌다. 사람들은 그 위대한 과학자를 칭송했다.
Mr. Salk could have made a lot of money from his discovery. But he decided that he did not want to do that. He gave away his discovery for free.

소크 씨는 그 발견으로 돈을 아주 많이 벌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자기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고 결정했다. 소크 씨는 그 발견을 공짜로 알려 주었다.
When a writer asked him why, he said, “I want as many kids as possible to get this vaccination. That alone will make me happy.”

한 작가가 이유를 묻자 소크 씨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가능한 한 많은 아이들이 이 백신을 맞았으면 합니다. 나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24. What Is Under the Bed?
침대 밑에 뭐가 있지?

I’m the youngest girl in my family. My older sisters like scary movies. I do not. But still, I ended up watching a scary movie with them. I was trying to act older.

나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어린 여자아이다. 언니들은 무서운 영화를 좋아한다. 나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결국 언니들과 함께 무서운 영화를 보고 말았다. 나는 나이가 든 것처럼 행동하려고 했다.
After the movie, I went right to bed. But I couldn’t sleep. Every sound was scary. Finally, I started to fall asleep. But then, I heard a noise under my bed!

영화가 끝난 후 나는 바로 잠자리로 갔다. 그렇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모든 소리가 무서웠다. 결국 나는 잠이 들었다. 그렇지만 그 때 침대 아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다!
I was really scared. I screamed. My whole family came rushing into the bedroom. “What is under the bed?” I yelled. 

나는 정말 겁이 났다. 비명을 질렀다. 온 가족이 방으로 뛰어 들어왔다. “침대 아래에 있는 게 뭐예요?” 나는 소리를 쳤다.
My dad reached under the bed and pulled out the monster! 

아빠가 침대 밑에 손을 넣어서 괴물을 끄집어 내셨다!
I screamed again.

나는 다시 비명을 질렀다.
Then I laughed. It was our cat Willy. Dad put Willy on the bed with me. I finally fell asleep.

그러고 나서 나는 웃었다. 그건 우리 고양이 윌리였다. 아빠는 윌리를 나와 함께 침대 위에 올려 주셨다. 나는 결국 잠이 들었다.
When I woke up in the morning, I said to my cat, “No more scary movies for me, Willy.” I could see that he agreed. It had been a scary night for him too!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나는 고양이에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무서운 영화는 안 봐, 월리.” 나는 월리가 찬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제는 월리에게도 무서운 밤이었으니까!
25. Two Friends
두 친구

There were two cats. One was Grey. The other was White.

고양이 두 마리가 있다. 하나는 회색이고 하나는 흰색이다.
White lived in a warm house. Every day, he sat by the window, looking outside and feeling all alone. Grey did not have a home. He ran outside catching leaves and chasing mice. He did not have any friends either.

흰 고양이는 따뜻한 집에 산다. 그 고양이는 매일 창가에 앉아서 바깥을 내다보며 외로움을 느낀다. 회색 고양이는 집이 없다. 회색 고양이는 바깥을 뛰어다니며 나뭇잎을 붙잡고 쥐를 쫓아다닌다. 회색 고양이도 친구가 없었다.
Winter was coming, and the days were getting colder. One day, a door opened. Grey looked in. He saw White looking at him. The house was warm. Grey smelled delicious cat food.

겨울이 오고 있어서 날은 하루하루 더 추워지고 있었다. 어느 날, 한 문이 열렸다. 회색 고양이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랬더니 하얀 고양이가 자기를 보고 있었다. 집은 따뜻했다. 회색 고양이는 맛있는 고양이 밥 냄새를 맡았다.
He took a step into the house. Then he took another. Soon he was in the house.

회색 고양이는 집 안으로 한 발을 들였다. 그리고 다시 한 발을 들였다. 곧 회색 고양이는 집 안에 들어와 있었다.
He looked around. It was safe and warm. White walked over. The two touched nose to nose, sniffing each other. Soon, they were cuddled together in the soft cat bed.

회색 고양이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곳은 안전하고 따뜻했다. 하얀 고양이가 다가왔다. 두 고양이는 코를 맞대고 서로 냄새를 맡았다. 곧, 둘은 푹신한 고양이 침대 위에서 함께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26. Happy to Be Busy
바빠서 좋아요

Mr. Plano is more than eighty years old. He is healthy and happy. He rarely needs a doctor. What is the trick of keeping old age away from this old man?

플래노 씨는 나이가 여든 살도 넘는다. 플래노 씨는 건강하고 행복하다. 병원에도 거의 가지 않는다. 이 나이 드신 분이 늙는 것을 피하는 비결이 뭘까? 
He says his trick is “keeping busy”. When you visit his home, you will find a lot of furniture and picture frames. He makes them himself.

플래노 씨는 “바쁘게 사는 것”이 그 비결이라고 말한다. 플래노 씨의 집을 방문하면 가구와 사진 액자를 많이 볼 수 있다. 플래노 씨가 직접 만든 것들이다.
Is he a carpenter? No, Mr. Plano is not a carpenter. He was a gym teacher before he retired.

플래노 씨가 목수냐고? 그렇지 않다. 플래노 씨는 목수가 아니다. 은퇴하기 전에는 체육 선생님이었다.
When he retired, he started making furniture. He learned to cut, saw, sand and glue. He loves wood. And he loves woodworking. More importantly, he loves to be busy.

은퇴했을 때 플래노 씨는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자르고, 톱질하고, 사포질하고, 풀로 붙이는 법을 배웠다. 플래노 씨는 나무가 좋았다. 그리고 나무 작업을 좋아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쁘게 사는 것을 좋아했다.
He collects the furniture that people throw away. From these old pieces of furniture, he makes stools, desks, tables and picture frames.

플래노 씨는 사람들이 버린 가구를 모은다. 이런 낡은 가구 조각들로부터 스툴, 책상, 탁자와 사진 액자를 만든다.
He says he is happy to be as busy as a bee.

플래노 씨는 꿀벌처럼 바빠서 행복하다고 말한다.
27. What Colour Is That?
그건 무슨 색깔이지?

Allan’s father wears a suit with a shirt and tie to work. Sometimes, the shirt is blue. Sometimes, it’s green. Sometimes, it’s white.
앨런의 아버지는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으로 출근하신다. 셔츠는 파란색일 때도 있고 녹색일 때도 있고 흰색일 때도 있다.
But every morning, he needs Allan’s help to get a tie that matches his shirt.

그렇지만 아버지는 매일 아침 셔츠에 어울리는 넥타이를 고를 때 앨런의 도움이 필요하다.
What’s the problem?

뭐가 문제일까?
Allan’s father is colour blind. He cannot tell green from red. He cannot tell blue from green.

앨런의 아버지는 색맹이다. 그 분은 녹색과 붉은색을 구분하지 못한다. 파란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한다.
Nearly one in ten men has some kind of colour-blindness.

10명 중 거의 한 명이 일종의 색맹을 가지고 있다.
The most common kind is red-green. But some people cannot see any colours at all.

   가장 흔한 색맹은 적록색맹이다. 그렇지만 아예 색깔을 못 보는 사람들도 있다.
Imagine how hard that is!

그러면 얼마나 힘들지 상상해 보자!
Think of how dull the world looks to someone who cannot see colours!

색깔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얼마나 따분해 보일지 생각해 보자!
Luckily, Allan’s father has Allan to help him out. Still, it’s a problem he lives with every day.

다행히도 앨런의 아버지는 앨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도, 그건 아버지가 매일 견뎌야 하는 어려움이다.
28. Old Dog, New Tricks
늙은 개와 새로운 재주

Aunt Lisa is seventy-two years old. She does not own a computer. She sends letters through the post office.

리사 이모는 일흔두 살이다. 이모는 컴퓨터가 없다. 이모는 우체국에서 편지를 보내신다.
We make fun of her. We tell her that the days of stamps, envelopes and letters are long gone. Still, Aunty says, “It was good enough when I was a girl. It should be good enough now. Besides,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우리는 이모를 놀린다. 우리는 이모에게 우표와 봉투와 편지지의 시대는 오래전에 가 버렸다고 말한다. 그래도, 이모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어렸을 때는 그거면 됐단다. 지금도 그거면 돼. 게다가, 늙은 개에게 새 재주를 가르칠 수는 없는 법이란다!”
So you can imagine our surprise when we got this email from Aunt Lisa:

그러니 리사 이모에게서 이 이메일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가는가?
Hi Ally and Todd,
안녕 앨리와 토드,
As you know, I am travelling in Europe. Are you surprised to get this email? I bet you are. Well, before I left for my vacation, I took some lessons at the Seniors Computer Club. I learned how to send an email. So, I am sending you this message. I changed my mind. You CAN teach an old dog new tricks!
너희도 알다시피, 나는 유럽을 여행 중이란다. 너희는 이 이메일을 받고 놀랐니? 틀림없이 그랬을 게다. 음, 여행을 떠나기 전에 나는 노인 컴퓨터 클럽에서 수업을 좀 들었단다. 이메일을 보내는 법을 배웠지. 그래서 너희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나는 마음을 바꿨단다. 늙은 개에게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가 있었지 뭐니!”
Love,
사랑한다,
Aunt Lisa
리사 이모
29. The Little Seeds
조그만 씨앗

One day, Dad asked me to help him plant some green peas. We put them a few inches into the ground. We covered them with soil and watered them.

어느 날, 아빠가 내게 조그만 녹색 콩을 심는 데 도와달라고 하셨다. 우리는 땅 몇 인치 아래에 그 콩들을 놓았다. 그리고 흙으로 덮고 물을 주었다.
Every day, I went out to check if anything happened. Days passed and I started to think planting was a waste of time. 

매일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 확인하려고 밖에 나갔다. 하루하루가 지나고 나는 그 콩을 심은 게 시간낭비였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Then one day, as I was doing my usual check, I noticed something. There were little green leaves poking out of the soil!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매일 하던 대로 확인을 하고 있다가,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땅 위에서 조그만 녹색 잎사귀들이 삐죽 나와 있었다!
It may seem silly, but it was very exciting to see this! 

어쩌면 바보 같을지도 모르지만, 이걸 보니까 너무 두근거렸다!
The seeds we planted turned into plants. And these plants were going to grow sweet little peas. It made me think about how everything grows… even how people grow.
우리가 심은 씨앗이 식물이 되었다. 그리고 이 식물들은 조그맣고 예쁜 녹색 콩들을 키울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이 자라는 방식을 생각하게 되었다… 심지어 사람들이 자라는 방식도.

“In some ways, we are not so different from those little peas,” I said to my dad. “We need food, water and a place to grow.”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콩들하고 그리 다르지 않아요.” 나는 아빠에게 말씀 드렸다. “우리는 자라기 위해 음식과 물과 집이 필요하잖아요.”
I learned a lot from those little seeds.

나는 그 조그만 씨앗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30. Snowflakes
눈송이

Snowflakes come from way up high.

Snowflakes reach us from the sky.
저 높은 곳에서 눈송이가 내려온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눈송이가 내려온다.

The kids are singing this song. They are singing this song because it’s snowing, and they will be going out soon to play in the snow!

아이들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아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은 눈이 오고 있기 때문이고, 곧 밖에 나가서 눈 속에서 놀 것이기 때문이다!
Their teacher, Mrs. Austin, knows that her students love the snow.

“Did you know that in one snowstorm, billions of snowflakes fall?” she asks.
학생들이 눈을 좋아한다는 것을 아는 오스틴 선생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한번 눈보라가 칠 때 수십억 개의 눈송이가 내려온다는 걸 아니?” 선생님은 물으신다. 

“Billions?” The kids are amazed.
“수십억 개요?” 아이들은 깜짝 놀란다.
“And even more amazing: no two snowflakes look the same. Each snowflake has its own shape. And every snowflake has six sides.”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게 있어. 서로 똑같이 생긴 눈송이는 하나도 없단다. 눈송이 하나하나는 각자 모양이 달라. 그리고 모든 눈송이가 여섯 개의 변을 가지고 있지.”
The kids are really excited to learn about snowflakes. Their teacher continues, “Snowflakes are not always white. In places where there is a lot of pollution, snowflakes can be black or grey.”

아이들은 눈송이에 관해 알게 되어서 무척 기쁘다. 선생님은 말을 이으신다. “눈송이는 늘 하얗지 않단다. 어떤 곳에서는 오염이 심해서 눈송이가 검거나 회색이 될 수도 있단다.”
One kid asks, “How fast do snowflakes fall?” 

한 아이가 묻는다. “눈송이는 얼마나 빨리 떨어져요?”
Mrs. Austin smiles. “About 5 kilometres an hour,” she says. “Don’t worry. You won’t get hurt by falling snowflakes. They are gentle and light. Now, let’s go out and play!”

오스틴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신다. “시속 5킬로미터쯤.” 선생님이 말씀하신다. “걱정 말렴. 너희는 떨어지는 눈송이에 맞아 다칠 일은 없으니까. 눈송이는 부드럽고 가볍단다. 이제, 밖에 나가서 놀자꾸나!”
31. Grandma, the Biker
할머니는 자전거 선수

“It’s easy!” yelled my older brother. “Anybody can do it!”

“그건 쉬워!” 형이 소리를 쳤다. “누구나 할 수 있어!”
Anybody but me. I had a new bike. But, I kept falling off. I was about to give up. Then, my grandmother came outside. “Here, let me show you,” she said.

누구나, 나만 빼고. 나는 새 자전거를 샀다. 그렇지만 나는 계속 넘어졌다. 나는 포기할 참이었다. 그 때, 할머니가 밖으로 나오셨다. “자, 내가 가르쳐 주마.”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We all said, “No Grandma! You’ll fall down. You’ll hurt yourself!”

우리는 다같이 말했다. “안 돼요 할머니! 할머니 넘어지세요. 다치실 거예요!”
My grandmother is small. But when she wants to do something, you’d better stay out of her way!

할머니는 키가 작으시다. 그렇지만 할머니가 뭔가를 하시려고 하면 절대로 막지 않는 게 좋다!
My sister helped her get on my bike. Grandma started to pedal. Soon she took off. She rode right down the street. She rode out of sight!

언니가 할머니가 자전거에 올라 타시도록 도와드렸다. 할머니는 페달을 밟기 시작하셨다. 할머니는 곧 출발하셨다. 도로를 따라 가셨다. 그리고 안 보이게 되셨다!
We started to worry. Then, we heard a bell behind us. Grandma had gone all the way around the block!

우리는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우리는 뒤에서 들려 오는 종 소리를 들었다. 할머니가 동네를 한 바퀴 돌아 오신 거였다!
She got off the bike. “You see,” she said. “Once you get it, you’ll never forget it!”

할머니는 자전거에서 내리셨다. “봤지.”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한 번 익히고 나면, 절대 잊지 않는단다!”
My grandma was right. Soon I was riding too... Thanks to Grandma, the biker.
할머니 말씀이 옳았다. 나도 곧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자전거 선수 할머니 덕분에. 

